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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 남해안 전해역에서 일주일 이상 적조생물 미출현에 따라 위기경보 조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5일(목)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9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린 적조주의보를 예비특보로 하향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

과학원은 최근 10년 동안 적조생물이 일주일 내외로 발견되지 않으면 특보

단계를 하향 조정해왔다면서, 올해 8월 28일 이후 남해안 전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가 일주일 이상 소강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특보단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비상대책반을 종합

상황실로 전환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의 발생

추이를 면밀히 감시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진 양식생물이

적조로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빈틈없는 감시와 초동방제에 전념

하겠다.”라며 “양식어가에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 초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적조 발생 추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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